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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. 예언활동이란 이스라엘 

에 군주체제가 이루어진 후부터 시작된 것이다. 다윗왕조 이래로 군 

주들의 횡포와 그 밑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, 마침내 민족의 반영구 

적인 남북분단，그리고 갈라진 두 쪽이 하나씩 망해가는 와중에서 예 

언자들의 말의 현장은 성 전이나 교회 와 같이 한정된 성 역 같은 곳이 

아니 라 역사의 한복판이었다.

2) 예수의 경우

예수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제국의 압제 밑에 있으며 헤 

로데왕가가 로마의 꼭두각시로 민 (民 )에  대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 

을 때였다. 그런데 예수가 말을 외치기 시작한 현장은 마르코 1장 14 

절에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로 성격화된다. 즉 “세례자 요한이 잡 

혔다는 말을 듣고 예수는 갈릴래아로 갔다”는 것이 그것이다. 그가 

말하기로 한 현장은 세례자 요한이 불법으로 체포된 시점에，바로 그 

헤로데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래아였다는 사실이다. 이것은 분명 

히 정치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가 말씀을 선포할 현 

장이었다는 뜻이며，예수는 바로 그런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. 그러므 

로 그가 로마와 유다 종교지도자들의 야합으로 인해 정치범으로 십 

자가에 처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.

3) 예수사건에 관한 전승

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사건을 말함과 더불어 박해가 일어났다. 

“너희들이 잡아죽인 예수를 하느님이 살리셨다”는 증언과 더불어 

베 드 로 가 투옥되고, 스데파노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등의 박해가


